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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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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책임자 과장 김경화 (044-203-3161)

국제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호 (044-203-3167)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경쟁 돌입
- 9. 4.~7. 아시아축구연맹 현장 실사단 인천, 수원, 화성 점검 순조롭게 마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는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 개최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축구연맹 현장 실사단이 9월 4일(일)부터 

7일(수)까지 인천과 수원, 화성을 방문해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실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인천, 수원, 화성의 경기장·훈련장·호텔 등 준비사항 점검

  9월 4일(일)에 입국한 아시아축구연맹 실사단 7명은 인천을 먼저 방문했다. 

방한 첫날 유치 준비사항 발표를 듣고 호텔을 실사했으며, 5일(월)에는 

인천문학경기장과 훈련장 등을 점검했다. 6일(화)에는 화성과 수원으로 이

동해 화성종합경기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7일(수)의 

마지막 점검 일정을 끝으로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

  실사단은 경기장과 훈련장, 호텔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한 시설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사단에 

개･보수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2023 아시안컵’을 단순 축구대회가 아닌 

축구 축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축구 자체의 재미에 더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아시안컵 흥행에도 큰 도움을 주고 축구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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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유치 의사 철회로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카타르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이 ‘2023 아시안컵’ 유치 경쟁 중이다.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9월 15일(목)까지 제출하는 후보국의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서 10월 17일(월)에 ‘2023 아시안컵’의 개최

국을 최종 선정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팀장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 구성

  아울러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을 팀장

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유관 부처, 외교와 소통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TF)’이 구성됐다. 9월 8일(목) 

오후에 첫 회의를 하는 특별전담팀(TF)은 앞으로 유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시기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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